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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단	일곽의	시기적	변천과	그	성격

1. 조선시대, 국가 제례시설 사직단의 설립과 운영 

사직단은 조선 건국에 이은 한양 도성의 건설과정에서 종묘, 궁전, 조시(朝市), 도로 등과 함께 계획되

었다.1) 즉, 사직단은 도성의 가장 기본적인 시설의 하나로 가장 먼저 조성되었다. 

사직단에 대한 축조 계획은 태조 2년(1393)과2) 3년(1394)경에 이루어졌으며,3) 태조 4년(1395)에 실제 공

사가 진행되었다.4) 이 때 조성된 사직단은 영조척(營造尺)으로 2장 5척 사방의 단(壇)과 함께 4면의 문과 

담으로 구성되었으며, 단을 둘러싼 낮은 담인 유( )는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주척(周尺)이 아닌 영조척

으로 한 것은 단의 크기를 크게 하여 찬기(饌器)를 수용하게 하기 위함이고, 유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고

려의 예를 쫓은 것이었다.5)

이후 정종의 개경 환도와 태종의 한양 재천도의 와중에도 사직단의 신주 이동은 없었으며,6) 오히려 재

천도의 주요한 빌미를 제공하였다.7) 태종7년(1406)에는 사직단의 보수·정비 및 담장과 재실 조성 공사가 

개시되었다.8) 이듬해 완공을 앞두고 가뭄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9) 태종15년(1414)에 사직단의 단(壇)과 

유( ), 담장 공사가 재개되었다. 유의 크기는 한 변이 25보(步) 즉, 150척이 되게 하였으며 이는 송(宋)의 

제도를 따른 것이다.10) 한편, 태종14년(1413)에는 신위 보관을 위한 재실(齋室) 건립이 논의되었고11) 태종

17년(1416)에 설치되었다.12) 태종대에는 각 지방의 고을에도 사직단이 설치되었을 뿐 아니라,13) 사직 제사

가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 중 제일 등급인 대사(大祀)로 지정되었다.14) 

세종9년(1426)에는 사직단을 승격하여 사직서(社稷署)로 하고, 종7품의 승(丞)을 두어 종묘서(宗廟署)

의 승 아래에 서열 시켰다.15) 하지만 앞선 세종4년(1422) 태종의 승하 시에는 졸곡 때까지 모든 제사를 정

지하고 오직 사직 제사에 대해서만 유지하였는데,16) 이는 사직을 종묘보다 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제사로 

본 것이다. 이러한 혼란은, 자연신인 토지신과 곡신을 모시는 사직은 선왕을 모시는 종묘에 비하여 의미상

으로는 상위에 있으나, 현실적인 제사의 규모와 국왕의 관심은 종묘에 뒤지는 이중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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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라 할 수 있다. 세종14년(1432)에는 제례 전반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단유(壇 )의 높이와 너비, 간격을 

조정하는 정비 공사가 진행되었다.17) 

문종1년(1451)에는 사직서에 도제조와 제조를 두고,18) 또 제기를 보관하는 창고를 건립하였다.19) 성종

대(1469-1494)에는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되었다. 성종2년(1471)에는 의식이 끝난 뒤 폐백과 축판 등을 묻

는 구덩이인 감(坎)의 위치를 담 안쪽으로 변경하였고,20) 성종21년(1491)에는 제기고를 증축하였다.21) 성종

25년(1494)에는 임금의 지시로 사직단의 그림을 지어 바쳤다.22) 또한 성종 4년(1473)에는 사직의 담 밑에서 

기생과 공인을 데리고 활을 쏘고 풍악을 올리고 술을 마음대로 마시면서 소나무를 밟아 손상시킨 형조좌

랑 김민에 대한 추국의 논의가 있었고,23) 성종21년(1490)에도 사직 부근에서 무례하고 거만한 일이 일어나

지 않도록 적발하도록 하는 전교가 있었다.24)

이 시기 사직단의 상황은 성종5년(1474)에 편찬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사직단(社稷壇)」편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도설(圖說)은 사직단 영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

이다. 이 그림의 사직단은 단(壇)과 유원( 垣), 주원(周垣) 및 제기고(祭器庫) 일곽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

단(社壇)과 직단(稷檀)은 동서방향으로 나란히 배치되었으며, 양단을 둘러싸는 담장인 유원에는 사방으

로 유문( 門)이 배치되었고, 북유문 안쪽 좌우에는 감(坎)이 각각 1개씩 배치되었다. 유원의 바깥으로 다

시 주원이 둘러싸고 있는데, 유원과 마찬가지로 사방에 홍살문 형식의 주문(周門)이 있으며, 정문에 해당

하는 북주문(北周門)만 삼문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안쪽으로는 판위(版位)가 놓여 있다. 주원 안 서남쪽

에 신실(神室)이 있다. 그리고 주원 밖 서편에 따로 일곽이 형성되어, 중문을 들어서면 마당에 우물이 있

고, 북에서 남쪽으로 재생정(宰牲亭), 제기고(祭器庫),  신주(神廚), 악기고(樂器庫)가 배치되었다.25)  

 

선조25년(1592) 왜군의 침입으로 종묘와 사직의 신주는 임금과 함께 피난길에 오른다. 불가피할 경우 

동궁이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봉안하였다.26) 선조30년(1597) 임금과 동궁이 한양으로 돌아온 이후에 잠

시 종묘와 사직의 신주가 아직 미봉환된 시기가 있는데, 사헌부와 예조의 의론이 빈발하여27) 마침내 같은 

해 10월에 환도하였다. 하지만 겨우 신실에 신주를 봉안하였을 뿐 당시 사직단 주변은 정비되지 못한 상태

사직단(社稷壇), 『국조오례의』, 14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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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있었다.28) 이 때 예조에서는, 나라에는 하루라도 종묘와 사직이 없어지면 안 되고, 단 하루만 성 밖으로 

나가도 그 나라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아뢰었다.29) 

사직단의 보수공사는 광해군대(1608-1623)에 진행되었다. 광해군2년(1610) 사직영건청(社稷營建廳)을 

설치하고, 단문(壇門)과 유문( 門)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다.30) 한편 광해군대에는 인왕산 주변을 길지로 

보고, 새로운 궁궐인 인경궁(仁慶宮)과 경덕궁(慶德宮, 후의 경희궁)을 인왕산 기슭에 지으면서, 사직단 영

역 주변에 큰 변화가 생겼다. 특히 인경궁의 조성과 관련해서는 사직단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를 

차지하여야 한다는 의논까지 있었으나, 결국은 그 북쪽에 자리하게 되었다.31) 그러나 여전히 인경궁의 남

쪽 남장이 사직단의 북쪽 담장과 연접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여 의논하는 기록이 남아있다.32)

인조14년(1636) 청나라의 침입으로 임금은 종묘와 사직의 신주와 함께 피난길을 떠나려 하였다. 그러

나 뒤늦게 출발한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였고, 먼저 출발한 종묘와 사직의 신주는 강화에 옮겨졌

다.33) 인조15년(1637) 1월 청나라 군대가 강화를 함락하자 종묘와 사직의 신주는 남한산성을 거쳐 창경궁 

시민당(時敏堂)에 봉안되었고, 5월에 이르러 본래 자리에 봉안되었다.34)  

숙종대(1674-1720)에는 사직단에 재전(齋殿)을 마련하고, 선조대에 지어진 신실(神室)을 개축하는 등 

사직단 내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었다. 숙종7년(1681) 사직서 관원이 숙직하는 집을 국왕이 머무르는 재전

(齋殿)으로 삼았다.35) 숙종20년(1694)에는 신실이 기울어져 도감(都監)을 설치하고 다시 지었다.36) 실제 

숙종은 재위 28년(1702) 추향(秋享)을 위해 사직에 나아가 재소에서 잤다.37) 하지만 재위 34년(1708)에는 

신하들의 청에도 불구하고 재실로 가지 않고 장전(帳殿)에 그대로 거처하였다고 하니,38) 사직서 관원의 숙

소로 재전을 삼았다고 하여도 계속 이용하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숙종대와 영조대(1724-1776)에는 사직 부근의 솔밭에 대한 기사가 조선왕조 실록에 자주 등장한

다.39) 40) 또한 18세기 후반이후의 것들인 조선후기의 도성지도들에도 사직 부근에는 솔밭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다. 특히 정선의 그림으로 유명한 사직 노송(老松)은 숙종과 영조의 어제(御製) 시(詩)가 있을 

정도로 당시에도 이미 명물이었다.41) 

사직노송도, 정선(1676-1759), 고려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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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는 사직서의 제도가 정리되어 있지 못함을 알고 의궤의 편찬을 명하여 이를 편찬케 하였다.42) 또

한 각 고을의 사직단에 대해서도 시설을 보수하고 인원을 충원하며 매달 빠짐없이 사직단 제사를 지내 이

를 보고토록 하였다.43)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에 수록된 ‘사직서전도’와 ‘단유도설’은 당시의 사직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자료이다. 그림을 보면, 동쪽에 설치된 대문을 중심으로 바깥 담장이 두르고, 담장 내부는 

가운데 단유를 두고 좌우측에 부속시설이 군을 이루는 3부 구성을 하고 있다.  대문에 가까운 쪽으로는, 

부장직소(部長直所)와 악공청(樂工廳)이 아래쪽에 있고, 위로는 안향청(安香廳) 일곽이 있다. 이 일곽은 

월랑(月廊)과 중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중문에서 안향청 사이는 신도로 연결되어 있는데 중앙에 큰 소

나무가 한 그루 있다. 앞서 언급한 사직노송이 바로 이것으로 생각된다. 안향청 앞마당 좌우에 부속건물

이 각각 한 동씩 있는데 모두 월랑으로 표기되어있다. 안향청과 단유 사이에는 차장고(遮帳庫)와 제기고

(祭器庫)가 있다. 

중앙에 위치한 단유는 바깥쪽의 낮은 담장인 주원(周垣)과 사방의 홍살문만 표기되어 있고, 북쪽 홍

살문에는 단북장문(壇北墻門)이라 표기되어 있다. 그 바깥으로 감(坎)이 2개 있다. 

단유의 서쪽으로는 사직단의 관리 및 제사준비를 위한 공간으로, 재생정(宰牲亭)과 제기고(祭器庫), 우

물을 가운데 두고, 저구가(杵臼家)와 문(門), 전사청(典祀廳), 잡물고(雜物庫), 수복방(守僕房) 등이 담장과 

함께 삼면을 둘러싸는 형태로 놓여 있다.44) 

‘사직서전도’의 배치 양상을 《국조오례의》의 그림과 비교하면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사직서 담장 안 동북쪽에 안향청 일곽이 새롭게 들어서게 되었다. 안향청은 왕이 제사를 올리기 위해 임

시 거처하였던 건물로,45) 사직서의궤의 기록을 통해 1694년 숙종대에 지어진 건물로 추정된다.46) 또한 북

주문 바깥으로도 감(坎)이 증설되었으며, 기존의 제기고 일곽에는 신주(神廚)와 악기고(樂器庫)가 없어지

고 다른 시설들이 증축되었다.  

《사직서의궤》의 ‘단유도설(壇 圖說)’에는 사직단의 주원(周垣) 내부가 상세히 그려져 있다. 그 내용

사직서전도(社稷署全圖),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 17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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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앞서 살펴본 《국조오례의》의 내용과 유사하며, 판위(版位), 신실(神室), 문을 연결하는 신도가 추가로 

표기되어 있다.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하고 사직단의 지위가 제국의 제사시설로 격상되었다. 이에 따라 관직, 예법의 

위계, 위판 등이 변경되었으나47)48)49) 사직단 시설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순종대(1907-1910)인 1908년 

향사리정(享祀釐正)으로 여러 제사 제도가 정비되면서 사직단의 제사는 연 2회로 고정되었고,50) 1911년에

는 원구단과 함께 사직단의 시설과 부지가 조선총독부에 인계됨으로써 제사가 완전히 정지되었다.51)

2. 일제강점기, 사직공원의 조성 

한일합방 이후 사직단 부지는 1912년 토지조사에 따라 사직동 1번지, 16,662평의 면적이 조선총독부 

소유(국유지)의 사사지(社寺地)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사직단 영역에 물리적인 변화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

에, 사용하지 않는 국유지로 남겨져 있었다. 

당시의 지적원도를 보면 구체적인 대지의 형태와 함께 주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과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은, 사직단이 현재와 같이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직단은 조선후

기의 고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광화문 앞의 대로에서 직각으로 뻗어 나온 길의 끝에 대문을 두어 

비스타(Vista)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한 시설을 가로의 끝에 두어 시선의 초점을 구성하게 하는 수

법은 광화문, 돈화문, 그리고 경운궁의 대한문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 대한문은 황토현 광장에

서 남대문을 연결하는 도로의 개착으로, 돈화문은 광화문에서 창경궁 앞으로 연결하는 도로의 개통으로 

각각 비스타를 읽어버리게 되는 것과 같이, 사직단 대문도 사직터널의 개통과 연결도로의 확폭으로 인해 

같은 결과를 맞게 된다.  

단유도설(壇 圖說), ≪사직서의궤≫, 17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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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단 일원의 경관에 큰 변화가 크게 생긴 것은 1920년대 시작된 공원화 계획에 의한 것이다. 1921년 

경성부는 조선총독부로부터 사직단 부지를 차입하여 사직단을 헐고 운동장이 들어선 공원을 조성하려

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고적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직단을 존치해야한다는 의견을 내세

웠다.52) 이를 반영하여 1921년 12월, 경성부는 경성의 한 명소인 사직단은 그대로 보존하고 주변 다수의 

고목(古木)을 활용하여 공원을 설치한다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53) 사직공원 조성 사업은 용산 

효창원 공원, 재동 취운정(翠雲亭) 공원과 함께 도시 개량과 대경성 실현을 위한 주요 사업에 포함되었

다.54)55) 

한편, 사직단이 공원으로 조성되어가던 1922년, 사직단 북쪽 인왕산 자락으로 황학정(黃鶴亭)이 이전

되었다. 황학정은 원래 경희궁 회상전(會祥殿) 북쪽에 조성된 사정(射亭)으로 1899년(광무3)에 건립된 것

으로 전한다.56) 1908년 고종이 경운궁에서 새문안로의 구름다리(雲橋)를 건너 경희궁 황학정에서 활쏘기 

연습을 한 기록이 있으며,57) 왕실 인사 또는 각부대신들도 황학정에서 활쏘기를 하였다고 한다.58) 황학정

이 경희궁을 떠나게 된 것은 경희궁에 조선총독부 전매국(專賣局) 관사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활을 쏘

는 곳과 전매국 관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황학정에서 활 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일제강점기 

황학정은 한량(閑良)들의 편사터(便射)로 각광을 받았다. 특히, 백호정, 청룡정, 한강사정 등과 함께 많은 

궁사들이 연습과 시합을 즐기는 장소로 운영되었다.59) 

1912년 사직동 1번지 (음영부분, 1912년 지적원도 위에 편집) 1914년의 사직단 (경성부시가강계도) 

흥화문

경성공립 중학교

조선총독부 전매국 관사

황학정

황학정의 원위치 (흥화문내총독부관사배치도1, 

국가기록원 소장, 1922-1923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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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드디어 일부 시설을 갖춘 ‘사직단 공원(혹은 ’사직공원‘)’이 개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 공원 설비공사가 진행되었다. 1923년 7월의 대납량대(大納凉臺) 설치,60) 1924년 5월의 공원 주위 도로 

확장 및 연장,61) 1924년 11월의 공원 내 산책로와 벤치 설치,62) 1926년 2월 개울의 호안 공사 및 벚꽃과 단

풍나무 식수, 도로 일부 개수, 다리 설치, 테니스 코트 및 정자 2개소 설치, 전등과 공동변소 설치63) 등을 

들 수 있다. 

1930-1940년대의 사직공원은 인왕산과 연계된 녹지공원이자 다양한 사회복지활동의 장소, 사직단이

라는 문화유산을 갖춘 공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첫째, 사직공원은 인왕산과 연계된 풍부한 녹지를 갖춘 

녹지공원이었다. 사직공원은 ‘송백(松柏)이 옹울( 鬱)하야 아름다운 천연의 공원’이며 여름 더위를 피하

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노래 부르고 춤추고 즐기는 공원이고, ‘훌륭한 피난처’이자 ‘안식소’였으며, ‘서

편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황학정이 있고 맑은 샘물이 흐르고 백년 노송이 군데군데 서있고 온갖 수목이 

있어 어디를 가든지 시원한 별천지’였다.64) 특히 사직공원은 오래된 나무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신문에 

공원 안의 나무가 특별히 소개되기도 하였다.65) 더 나아가 1933년에는 사직공원에서 인왕산을 거쳐 창의

문을 지나 동소문까지 다다르는 도로를 개통하여 삼림(森林)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등장하였다.66) 

1934년 사직공원은 풍치지구로 지정되었고,67) 1939년에는 동네 주민들이 ‘사직단공원 근로봉사회’를 조

직하여 청소와 취체를 자발적으로 추진하였으며,68) 1940년 식수일(植樹日)을 맞이하여 경성부가 사직공

원 식수제를 거행하기도 하였다.69) 

둘째, 사직공원은 다양한 사회복지활동의 장이었다. 사직공원은 구세군이 고아들에게 겨울옷과 음식

을 나눠주었던 장소였으며,70) 서울보건체조단(서울保健體操團)에서 보건체조를 하던 곳이었다.71) 경성부 

사회과에서는 하급 세민층의 교화를 위하여 사직공원에서 사회교화활동사진회(社會活動寫眞會)를 개최

하기도 하였으며,72) 궁민 구제(窮民救濟) 사업으로 1935년 공원 안에 인보관(北部 隣保館)을 세우는 계획

이 추진되었다.73) 

셋째, 사직공원은 역사적인 문화유산을 갖춘 공원이었다. 사직단이 오래된 유적이었기 때문에 총독부

에서 사직단 영역을 공원화하는 사업에 대해 반대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하였다. 이후 1930년대에는 

사직단과 사직단 영역 내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 문화재 지정이 진행되었다. 1931년에는 사직단 재실(齋室)

이 광화문, 흥인지문 등과 함께 경성부 내 37개의 고대의 건물로 선정되어 조선고적명소천연물보존령(朝鮮

古蹟名所天然物保存令)에 의해 보존되게 되었고,74) 1935년에 조선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위원회에서 사

직단을 고적(古蹟)으로,75) 1938년에 사직단문을 보물(寶物)로 지정하였다.76)   

한편, 1930-40년대는 사직단이 자리한 ‘사직동 1번지’의 필지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기였다. 

1933년에 사직동 1번지 북쪽에 준공된 매동공립보통학교가 변화의 시발점이다. 먼저 1931년에 사직동 1

번지에서 사직동 1-1번지가 도로로 분할되는 것을 시작으로 1936년까지 많은 필지 분할이 있었는데, 모두 

매동학교가 자리한 북쪽 변과 접근로에 해당하는 동쪽 변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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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직공원 필지는 사직단의 고적 지정과 사직단 정문의 보물 지정으로 인해 다시 한 번 크게 변화

하였다. 우선 1937년 당시 사직공원 필지인 1-27번지에서 사직단의 주원(周垣) 내부영역이 1-28번지로 분

할되었으며, 1940년에는 사직단 대문이 위치한 부분이 1-38번지로 분할되었다. 그 결과 사직공원은 3개의 

필지로 나뉘게 되었다. 

   

한편 사직공원 내 시설은 1930-40년대에도 계속 정비되었다. 1937년 공원 배치도에는 사직단에서 황

학정까지의 지역에 걸쳐 조성된 산책로와 함께 아동정원(兒童庭園)과 정자, 변소가 설치되어 있고, 사직단 

외의 사직서 부속시설은 모두 철거되고 안향청만 남아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 

1941년 공원 배치도에서 기존에 아동정원과 사무소가 있던 자리에 아동수영장과 정회(町會)사무소 및 

인보관(隣保館)이 추가적으로 들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사직공원 내에 여러 동의 방공호(防

空壕)를 구축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아동수영장은 공습에 대비한 방화용 저수조의 기능을 겸하는 것

이었다. 한편 매동공립보통학교 남쪽으로 사직공원의 부지를 침범하여 학교 시설을 세울 계획이 진행되고 

1936년 사직동 1번지 필지 사직단공원과 매동공립보통학교(대경성정도, 1936년)

황학정
매동보교

변소

정자

정자

변소

사무소

아동정원

1937년 사직공원 배치도 

(사직단공원관유림내 고손목(枯損木)조사도, 

국가기록원 소장, 193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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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다. 1943년에는 그 계획이 진행되어 공원 내 새로운 길이 조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

은 현재 사직공원의 길과 거의 유사하다.   

1943년 사직공원 계획도 

(사직단공원광장이전공사설계서, 국가기록원 소장, 1943년)

아동정원

녹음광장 방공저수조 겸 아동풀

창고

자유광장

1941년 사직공원 배치도 

(공원용지내방공호설치에관한건, 국가기록원 소장, 1941년)

변소

변소

자유공원

정회사무소

인보관

공원 
사무소

아동 수영장

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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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방 이후, 사직공원의 변화 

해방이 되어서 갑작스런 변화가 있었던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일제시기에 지은 방공호에 전재

민들이 몰려들어 사용하였다는 정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사직동 주민센터가 자리한 곳이 일제시기 인보관(隣保館)이 있었던 곳이다. 이곳은 1950년 서울 

수복 이후 시립중앙보호소에서 사용하였다. 이보다 앞서 1948년 1월 12일에는 사직동 산 1번지에 소년수

용소가 개원하였으며,77) 같은 해 1월 24일에는 시립중앙보호소가 사직공원에 설치되면서 소년수용소는 

시립중앙보호소로 개편되었다. 이후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일시 운영 중단되었으나, 9.28 수복으로 재차 개

소하였는데, 보호소 건물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구 인보관을 임시로 사용하였다.78) 한편, 1958년 서대문구 

응암동 산7-12에 시립아동보호소가 조성됨에 따라 사직동의 아동보호소는 역할이 중단되었다. 대신 보다 

어린 영아를 수용하는 시립영아원이 설립되어 구 인보관 자리에 1963년 신청사를 지었으며, 1966년 보육

병원으로 통합되었다.   

현재 어린이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원래 1956년에 보건병원으로 세워진 것이다. 보건병원

은 시비(市費)와 AFKA(미8군대한현지원조계획업체보조)의 원조를 받아 1956년 2월 10일 기공되어 9월 

26일에 완공되었으며, 대지면적 2,204평 및 건평 1,183평이었다.79) 1966년에는 「아동복리법」을 근거로 인

접한 시립영아원을 통합하여 ‘보육병원’으로,80) 1969년 4월에 다시 ‘시립아동병원’으로 개칭되었다.81) 이

후 1977년 10월 1일에 서울 강남구 내곡동에 새로 조성된 청사로 이전하고, 그 건물은 어린이도서관으로 

사용되었다.82)  

1960년 7월에는 방공호 서쪽에 어린이풀이 개장되었다. 사직공원 내 어린이풀은 원래 1941년경 방공

저수조(防空貯水槽) 겸 아동수영장으로 만들었던 시설을 재활용한 것으로, 시내 7개 공원에 계획된 수영

방공호 위치 (국가기록원 소장, 1987년)

방공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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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 가장 먼저 개장된 것이었다.83) 

해방이후 사직단 일원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김현옥 시장 재임(1966-70)시에 벌인 일련의 

도시개조 사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67년에 사직터널이 개통되었고,84) 사직공원과 독립문간의 도

로가 확장되며 사직단의 정문의 위치가 이전되었다.85)86)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 개통 및 확장은 사직공원 

내 새로운 시설의 설치를 촉진시켰다. 1968년 25m×50m 국제규격의 사직파라다이스수영장이 개장되었

다.87) 또 파고다 공원 뒤에 있던 종로도서관이 사직공원 내에 새 건물을 지어 이전하였다. 같은 해 사직단 

서쪽에서는 단군전과 사직단기념관이 새로 건립되었고, 황학정에서는 사계(射界)의 시야를 가리는 주변 

암석 제거 공사가 진행되었다. 무장공비 기습사건으로 인왕산과 북악산 연결 도로(현 인왕산로 및 북악산

로)가 갑작스럽게 조성된 것도 1968년의 일이다. 이와 함께 1969년에는 율곡이이선생상이 설치되고 사직

파출소가 건립되었으며, 1970년에는 신사임당 동상도 설치되는 등 체육·문화·교통·안보·종교시설 등이 

사직공원 내외에 들어섰다.

한편, 1977년에는 시립아동병원이 이전하고 난 후 그 시설을 이용하여 1979년 어린이도서관이 설립되

고, 사직동 사무소를 새로 세웠다.

1985년 수립된 ‘서울 사직단 고증 조사 및 복원기본계획’은 사직단 영역이 역사성을 회복하는 첫 걸

음이 되었다. 1988년 사직단과 유원, 유문 및 주원과 주문, 신실(神室) 등을 복원·정비하고, 관리사무소로 

사용되고 있던 안향청을 복원하는 대신 그 옆에 관리사무소를 신축하였다. 하지만 사직단의 옛 모습을 

완전히 살리는 데는 실패하였다. 1985년에 수영장 철거가 논의되어 1988년경 철거가 된 것으로 추정되며, 

1987년 율곡선생과 심사임당의 동상을 원래 위치에서 서쪽으로 옮겨 세웠고, 김동인 문학비를 타처로 이

전하였을 뿐 나머지 교육시설과 종교시설 등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다. 또한 1985년 사직공원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황학정을 경희궁의 원래 위치로 옮기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않았고, 오히려 1990

년 단군성전이 대대적으로 개축되었다. 

사직터널 계획도 

(동아일보, 1966.03.12.8면, 「새서울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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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3년, 사직단의 역사성 회복을 위한 제언 

조선 태조4년(1395) 국가 제례시설로 건립된 사직단은, 정종의 개경 환도와 태종의 재천도, 그리고 임

진왜란 중의 신주 피난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500여 년간 한 자리를 지

켰다. 그 사이 궁궐은 정변과 외침 등의 영향으로 부침을 거듭하였지만, 종묘와 사직은 왕조 국가의 상징 

시설로서 권위를 잃지 않고 도성의 중심부에서 권위를 유지하였다.

사직단이 훼철된 것은 조선의 국권이 피탈된 이후의 일이다. 일제 식민지 초기 원래의 기능을 잃고 유

휴지로 방치되었던 사직단 일원은 1920년대 들어 도시 공원으로 활발히 개발되기 시작하고, 식민지 말기 

전쟁기에 들어서는 방공을 위한 피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겸하여 더욱 심하게 다루어졌다. 이러한 경향

은 해방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오히려 1967년 사직터널을 개통하여 통과도로를 만들고, 이듬해 종로

도서관과 파라다이스수영장이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그 역사적 경관을 잃게 되었다. 

이처럼 기능적 개발을 역사성 보존보다 우선시한 것은 1970년대까지도 계속되었다. 1979년에는 새롭

게 금화터널을 뚫고 고가도로를 설치하여 광화문에서 연희동을 거쳐 김포공항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를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고가도로가 지나가는 길에 걸린 독립문은 뜯어서 길옆으로 옮겨졌다. 즉, 길 위

에 놓인 개선문 형태의 독립문이 공원 가운데 조형물처럼 서있게 된 것이다.

근대기에 훼손된 역사 경관에 대한 복원 움직임은 1980년대 초의 창경궁 복원이 그 처음으로 볼 수 있

다. 동물원과 식물원을 과천에 위치한 서울대공원으로 옮기고 일제에 의해 훼손된 창경궁을 복원하는 사

업이 1983년에 시작하여 1986년에 일차 완공한 것은 이후 1990년대 벌어지는 일련의 궁궐 복원 사업의 

시초가 된다. 

이 시기에 새롭게 역사성 회복에 대한 관심이 일어난 것에는, 대외적으로는 1986년의 아시안 게임과 

1988년의 올림픽 게임을 앞두고 외부의 시선을 의식한 특색 있는 도시경관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와, 대내

적으로는 강남권 개발이 본격화되어 강남으로 대규모의 시설을 이전하면서 생긴 이전적지의 역사경관 회

복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1994년은 서울의 정도 6백주년이 되는 해로써 기념사업이 활

발히 논의, 실행되었고, 1995년에는 지방자치제가 전면 재실시되면서 좀 더 섬세한 지역 밀착형의 행정이 

시행된 것 등도 역사 복원 움직임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사직단은 궁궐이나 종묘보다 관심을 덜 받았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우선 궁궐이

나 종묘와 같이 일반인의 관심을 끌만한 기념비적 건축물이 없고, 그래서 관광객을 유인할만한 요소가 없

으며,  또 비교적 작은 대지이지만 다양한 관리 주체가 혼재되어 있어서 일괄적인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에 

어렵고, 그리고 사직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가 낮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사직단의 역사성 회복을 위한 노력은 이전 시기

와는 다른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서울의 도시 발전 단계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역

사 복원과 관련된 도시 정책의 일반적인 단계와도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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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920년대에서 1980년대 중반에 이르는 60여 년 동안 도심내 유휴 국유지를 쫓아 건설된 각종의 

근대 도시시설은 모두 그 당시 긴박하고 절실한 필요에 의하여 건립된 것들이지만, 그 대부분은 이제 더 

이상 사직단의 한정된 지역 안에 있을 이유를 찾기 힘들게 되었다. 1980년대 궁궐의 복원에 강남 개발이 

순작용을 하였던 것처럼, 최근의 용산민족공원과 상암지구 개발 등 서울의 균형 개발 사업에 맞추어 좀 

더 인구 밀집지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 되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희궁의 완전 복원과 

서울시 교육청의 후암동 이전 등도 참고할만한 비교대상이 된다. 

한편, 1990년대까지 역사 문화재 복원에 오로지하였던 도심부 경관 복원 사업은 청계천 복원 사업을 

계기로 하여 하천 등의 생태 복원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시민들에게 각인시켰다. 사직단 일원은 한양 성벽

과 연결된 도성내 서부의 유일한 녹지 공간으로서 녹색경관 생태복원의 중요한 사례로 접근할 필요가 있

다. 이렇게 되면 주로 궁궐들이 자리한 도성 내 북부지역과 낙산 시민아파트 철거로 조성한 도성내 동부지

역, 그리고 남산 경관 복원으로 회복하고 있는 도성내 남부지역과 함께 도성내부의 사방에 고른 역사^생

태환경 벨트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최근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노력과 사직단의 복원 사업을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최근 사직 대제의 정기적인 시연을 통한 대중적인 관심의 환기와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룹

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대국민 홍보와 역사자료 고증 사업 등도 사직단의 복원이 가지고 있는 상대

적 약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홍보는, 이미 성숙의 단계에 들어선 서울이 더 이상 

기능 위주의 개발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제

중심 이동에서 알 수 있듯이, 궁극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일하기 좋은 도시가 되며, 자연과 문화가 어우

러진 도시에 기업이 모여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후기자본주의적 도시의 상황을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도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자연적으로는 아름다운 산과 강으로 이루어진 매력적인 지형과 살기 

적당한 기후와 깨끗한 공기, 물 등을 들 수 있을 것이고, 문화적으로는 백제의 첫 수도이자, 조선 왕조 오

백년의 도읍으로서 각종의 유형자산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역사 도시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고루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은 베이징이나 도쿄, 상하이나 홍콩을 누르고 동북아에서 가

장 매력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직단은 역사도시 서울의 역사성 회복과 살기 좋은 도시 서울의 녹색 경관 확보에 

가장 약한 고리가 되고 있다. 즉, 사직단 일원의 역사성 회복은 일차적으로 종묘와 사직으로 상징되는 동

아시아 도성의 상징체계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고, 보다 광역적으로는 서울 도성에서 시작하여 도심부로 

내려오는 녹색 경관을 시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갖는다. 사직단만 중요하다거나 사직단

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사직단만 빠진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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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단	제례의	과거와	현재

1. 사직단 제례의 역사

사직단 제례는 토지신인 사(社)와 곡식의 신인 직(稷)에게 국가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올리는 제사

이다. 사람은 땅이 아니면 살 곳이 없고 곡식이 없으면 길러질 수 없다. 따라서 나라를 세우면 토지신과 

곡식의 신을 모신 사직단을 세워 백성을 살게 하고 길러주는 공덕에 보답하는 것이다. 

사직단 제례는 또한 보편적인 제사였다. 하늘의 상제(上帝)를 모시고 제사를 올리는 환구단 제례는 천

자만 거행할 수 있지만, 사직단 제례는 천자와 제후는 물론이고 일반 백성도 정해진 규모와 형식에 따라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이 때 사직에 모시는 신은 국가의 위상에 따라 태사(太社), 국사(國社), 치사(置社) 

등으로 구분되었고, 국가 안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제례에 차이를 두어 중앙 권력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 

질서를 반영했다.

중국의 사직단 제례는 은나라 초기부터 나타나며 한나라 때 본격적으로 정비되었다. 당나라에서는 그 

제도를 한층 완비했고, 명나라의 사직제는 태사(太社)와 태직(太稷)이 북쪽을 향하면서 태사에는 후토(后

土), 태직에는 후직(后稷) 신을 배향했다. 이러한 명의 제도는 조선에 큰 영향을 주었다. 현재 북경에 있는 

자금성의 서남쪽에 있는 중산공원(中山公園)에는 명청 시대의 사직단 유적이 남아있다.

우리나라의 사직단은 백제에서 처음 나타난다. 이후 고구려와 신라에서 사직단을 세웠고, 고려는 개성 

안 서쪽에 사직단을 세우고 제례 제도를 정비했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 사직단 제례는 국가 제례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사직은 민생에 관련된 최고의 신을 모신 제단이란 점이 강조되었고, 농업신과 

연결되어 기우제(祈雨祭), 기고제(祈告祭)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조선시대의 종묘는 서울에만 있었지만, 

사직단은 지방 주현(州縣)에까지 설치되어 수령들이 제사를 주관했다. 『국조오례의』에서 국가 제사의 서

열은 사직, 종묘, 영녕전의 순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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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이 발생하자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하면서 사직단의 신주를 개성의 목청전(穆淸殿)으로 옮겨

서 보관했다. 1594년에는 전쟁 중에 불타 없어진 사직단 건물을 재건했다. 병자호란이 발생하자 인조는 사

직단의 신주를 강화도로 옮겼다. 그러나 신주가 훼손되자 이를 다시 제작하여 사직단으로 모셨다.

사직단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기곡제(祈穀祭)를 처음 거행한 것은 숙종 대였다. 기곡제는 원래 상제(上

帝)에게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였다. 조선은 제후국이라는 명분 때문에 세조 이후 제천례를 중단

했고 기곡제도 함께 폐지되었다. 숙종이 기곡제를 다시 거행하는 것은 오랫동안 계속된 흉년과 기근을 극

복하고 풍년과 민생의 안정을 기원하기 위해서였다. 영조는 국왕이 직접 거행하는 사직단의 기곡제를 대

사(大祀)로 승격시켰으며, 정조는 모든 기곡제를 대사로 확정했다. 정조는 사직단 기곡제를 농업을 장려하

고 민을 접촉하는 방편으로 활용하였다. 1783년(정조 7)에 정조의 명령으로 『사직서의궤(社稷暑儀軌)』를 

편찬한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1897년 대한제국이 건설되면서 사직단의 위상도 황제국의 위상에 맞게 조정되었다. 고종 황제는 사직

단의 신위를 국사(國社)와 국직(國稷)에서 태사(太社)와 태직(太稷)으로 바뀌었고, 대한제국이 탄생했다는 

고유제를 사직단에서 거행했다. 그러나 이 해에 환구단이 설치되면서 기곡제는 환구단으로 돌아갔다. 기

그림1) 『국조오례의』의 사직단

그림2) 『사직서의궤』의 표지



27

곡제는 원래 토지신이나 농업의 신에게 올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늘의 상제에게 올렸던 제사이기 때문이

다. 이때 국가 제사의 서열도 환구단, 종묘, 영녕전, 사직의 순서로 조정되었다. 국가 제사의 서열이 바뀐 사

실에 대해서는 『대한예전』에 분명한 기록이 남아 있다.

구전(舊典)에서는 대사(大祀)에서 사직이 첫 번째이고 종묘가 그 다음이었다. 지금은 광무 원년(1897)에 환구단에서 제례를 거행

한 조칙(詔勅)들에 실려 있는 ‘천지, 종묘, 사직’이라는 문장에 의거하여 서례(序例)를 다시 정하기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된 1908년에 「향사이정(享祀釐正)에 관  건」이 발표되면서 사직단 제례가 크게 

축소되었다. 매년 정기적으로 네 번씩 거행하던 제례가 두 번으로 줄어들었고, 선농단(先農壇)과 선잠단

(先蠶壇)에서 거행하던 제례가 사직단에 합쳐졌다. 사직단 제례는 1910년 한일합방과 함께 완전히 폐지되

었다. 

2. 과거의 사직단 제례

정조 대에 사직단 기곡제가 대사로 승격되면서 사직대제에는 기곡(祈穀), 춘향(春享), 추향(秋享), 납향

(臘享)이라는 네 가지 제사가 있었다. 제사가 거행되는 날짜를 보면 기곡제는 정월 첫 번째 신일(辛日)에 거

행하고, 춘향제는 2월 첫 번째 무일(戊日), 추향은 8월 첫 번째 무일, 납향은 12월 납일에 거행했다. 

사직단 제례에는 소사(小祀)도 있었다.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기우제(祈雨祭), 비가 그치기를 기원하

는 기청제(祈晴祭), 눈이 내리기를 비는 기설제(祈雪祭), 괴이한 일이 있을 때 거행하는 해괴제(駭怪祭), 귀

신을 위로하는 위안제(慰安祭), 사직단 신위를 이동시키는 이안제(移安祭), 중요한 일을 알리는 고유제(告

由祭)가 이에 해당한다. 지방에서 지방관이 거행하는 사직단 제례도 소사에 속했다.

다음의 <표 1>는 제례의 등급에 따른 차이점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제례에는 대사, 중사, 소사가 

있었고, 등급에 따라 헌관의 숫자, 재계 기간, 폐백이나 음악의 유무, 제기의 숫자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사직단 제례는 초헌관의 위상에 따라 헌관에 지위에 차이가 있었다. 국왕이 참석하는 사직대제라면 

국왕이 초헌관이 되고 왕세자가 아헌관, 영의정이 종헌관이 되었다. 만일 대신이 국왕을 대신하여 사직대

제를 거행한다면 정1품이 초헌관이 되고 정2품이 아헌관, 정3품이 종헌관이 되었다. 소사에 해당하는 제

사는 2품의 관리가 헌관이 되고, 지방 군현에서는 각 지방 수령이 헌관이 되었다. 

 헌관
(獻官)

 산재
(散齋)

 치재
(致齋)

국왕 향축
(香祝)

 폐백
(幣帛)

 음악 제 기

豆 俎 爵

대사 3인 4일 3일 ○ ○ ○ 12 12 3 4 4 6 6 6

중사 3인 3일 2일 ○ ○ ○ 10 10 3 2 2 3 3 3

소사 1인 2일 1일 × × × 8 8 2 2 2 - - 3

구분

제사

표 1. 제사 등급에 따른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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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단 제례는 등급에 따라 의식 절차에도 차이가 있었다. 국왕이 직접 초헌관이 되는 친사의(親祀儀)

를 중심으로 제례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일 : 서운관에서 사전에 시일을 선택하여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서는 국왕에게 보고 한다.

제계 : 제사 8일전에 국왕에게 알리면, 국왕은 4일 동안 별전(別殿)에서 산재를 하고, 2일 동안은 정전(正殿)에서 치재를 하며, 마

지막 1일은 재궁(齋宮)에서 치재를 한다. 산재를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을 조문하거나 병문안 하지 않으며, 음악을 듣지 않으며, 

관리는 형벌을 가하는 문서를 보고하지 않는다. 치재를 할 때에는 제례에 관한 일 이외에는 일체의 사무를 보지 않는다.

친림서계 : 제사 7일 전에 제례에 참석하는 제관들은 공복(公服)을 갖춰 입고 의정부에 모여 서계를 한다. 서계의 내용은 제관은 

함부로 술을 마시지 않고, 파 부추 마늘 같이 냄새나는 채소를 먹지 않으며, 조문하거나 병문안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

으며,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형벌 문서에 판결하거나 서명하지 말며, 더럽고 악한 일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설 : 제사 3일 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3일 전에는 천막 설치, 2일 전에는 제단 청소와 악기 설치, 1일 전에는 신좌를 설치

하고 자리를 깐다.

친전향축 : 제사 1일 전에 국왕이 익선관과 곤룡포를 갖춰 입고 인정전에 나와 향과 축문을 헌관에게 전달한다.

거가출궁 : 제사 당일에 국왕은 원유관과 강사포를 갖춰 입고 여(輿)를 타고 나와 인정문 밖에서 연(輦)으로 갈아탄다. 사직단 재

궁 대문 밖에 도착하면 연에서 여를 갈아타고, 재궁에 도착하면 안으로 들어간다.

친성생기 : 당일에 국왕이 원유관과 강사포를 갖춰 입고 사직단 서문 밖으로 가서 제기의 세척 상태와 희생을 살핀다. 예조판서

는 부엌에 들어가 솥을, 종헌관은 명수(明水)와 불을, 감찰은 찬구(饌具)를 살핀다.

전폐 : 당일에 신위 판을 정해진 자리에 설치하고, 제관들이 입장한 후 국왕이 면복을 입고 사직단의 정문으로 들어간다. 국왕이 

손을 씻고 제단에 올라가 국사, 후토, 국직, 후직의 신위 앞에 세 번 향을 올리고 폐백을 올린다.

진숙 : 제례의 중심이 되는 행사로 진찬, 초헌, 아헌, 종헌, 음복, 철변두, 송신, 망예의 순으로 진행된다.

- 진찬 : 전사관이 주방에서 소, 양, 돼지를 담아가지고 나와 신위 앞에 올린다.

- 초헌 : 국왕이 신위 앞에 술잔을 올리고 꿇어앉으면 대축이 옆에서 축문을 읽는다.

- 아헌, 종헌 : 헌관이 신위 앞에 술잔을 올린다.

- 음복 : 대축이 국사와 국직의 준소에서 술을 떠서 술잔에 합하고, 국사와 국직의 신위 앞에서 고기를 덜어 조에 담아 온다.

  국왕이 음복하는 자리에서 술잔을 받아 마시고 고기를 먹는다.

- 철변두 : 국왕과 제관들이 사배를 한 후 변두( 豆)를 조금 옮긴다.

그림3)  국왕이 참석하는 사직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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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예 : 국왕은 대차로 가서 면복을 벗고 원유관과 강사포로 갈아입는다. 아헌관은 망예위로 가서 대축 등이 서직, 축문, 

  폐백을 구덩이에 넣고 흙으로 덮는 것을 본다. 

다음의 <표 2>은 제사 등급에 따른 의식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국왕이 참석하지 않는 섭사

의의 경우에는 국왕이 직접 서계에 참여하거나 거가출궁의 행사가 없었고, 소사인 기고의의 경우에는 제

계, 진설, 행례라는 매우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었다.

3. 현재의 사직단 제례

현재의 사직대제는 1988년 9월 21일에 처음으로 복원되었다. 1910년 대한제국의 멸망과 함께 사직단 

제례가 폐지된 지 근 90년 만의 일이다. 사직대제가 복원되게 된 계기는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

지 개최되었던 서울올림픽이었다. 사직대제는 서울올림픽 기간 중에 종로구의 지원으로 시작되었고, 종묘

제례의 예능보유자인 이은표에 의해 고증이 이루어졌다. 

사직대제는 1992년 종로구청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한 때 위기를 맞았지만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별도로 사직대제 봉행위원회를 두어 제례를 이어갔다. 사직대제는 2000년 10월 19일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11호로 지정되었고, 이건웅이 사직대제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사직대제는 1975년 종묘제례

(제56), 1986년 석전대제(제85호)의 문화재 지정을 이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재이자 품격 높은 

전통문화로 거듭났다. 

사직대제는 사직대제보존회의 주관아래 매년 10월 3일에 거행하다가, 2007년부터 매년 9월 셋째 일요

일로 옮겨서 거행하고 있다. 현재의 사직대제는 『국조오례의』나 『대한예전』 같은 국가전례서의 기록을 

참조하고 종묘대제의 의례를 참고하여 이루어졌다. 2013년 9월 15일에 거행된 사직대제는 사직대제보존회

가 주관하고, 음악은 종묘제례악보존회, 무용은 국립국악고등학교의 후원에 의해 진행되었다.

현행 사직대제의 의식 절차를 이전 기록과 비교하면 다음의 <표 3>와 같다.

친사의(親祀儀) 섭사의(攝事儀) 기고의(祈告儀)

시일(時日) 시일

제계(齊戒) 7일간 제계 제계

친림서계(親臨誓戒)

진설(陳設) 진설 진설

친전향축(親傳香祝) 전향축(傳香祝)

거가출궁(車駕出宮)

친성생기(親省牲器) 성생기(省牲器)

전페(奠幣) 전폐
행례(行禮)

진숙(進熟) 진숙

거가환궁(車駕還宮) 거가환(車駕還)
표2. 사직단 제례의 의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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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을 보면 현재의 사직대제는 준비 과정에 해당하는 절차가 당일에 거행하는 것으로 간소화되었

고, 거가출궁 행사는 덕수궁에서 사직단까지의 어가행렬로 대체되었다. 또한 제기와 희생을 살피는 친성

생기는 생략되고, 희생의 털과 피를 예감에 묻는 절차는 영신 절차에 포함되었다. 현행 사직대제에서는 신

판의 독( , 상자)을 여는 영신(迎神)과 독을 닫는 송신(送神)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는데, 종묘대제에서 중

시된 절차를 포함시킨 때문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현행 사직대제의 제관을 『대한예전』의 기록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사직서의궤(1783) 대한예전(1898) 현행 사직대제

준비 시일

재계

친림서계

진설

친전향축

시일

재계

친림서계

진설

친전향축

당일 진설

출궁 거가출궁 거가출궁 어가행렬(덕수궁~사직단)

본행사 친성생기 친성생기 －

전폐 예모혈

전폐

전폐 예모혈

전폐

영신

전폐

진숙 진찬

초헌

아헌

종헌

음복수조

철변두

－

망료

진숙 진찬

초헌

아헌

종헌

음복수조

철변두

－

망예

천조

초헌

아헌

종헌

음복

철변두

송신

망료

환궁 거가환궁 거가환궁 －

하례 환궁 후 축하 환궁 후 축하 －

자료
구분

표3. 사직대제의 의식 절차 비교

표4. 사직대제의 제관 비교

대한예전 현행 사직대제 비고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진폐작주관

천조관

전폐작주관

전사관

집례

단사

대축

축사

재랑

집준관

봉조관

장생령

작세위

관세위

아종헌관세위

찬자

알자

찬인

예의사

근시

좌우장례

상례

감찰

1

1

1

1

1

1

1

2

1

4 * 1

4 * 1

4 * 1

4 * 1

4 * 3

1

1

2

2 * 1

2

2

2

1

4

2

1

2

4

4

4

4

4

4

－

1

－

4

4

－

4

4

－

－

3

－

1

－

6

－

－

－

－

4

신위당 1명

신위당 1명

신위당 1명

현행 내봉관, 신위당 1명

신위당 1명

현행 외봉관, 신위당 1명

예능보유자

현행 우전관, 신위당 1명

현행 찬례

단상 4, 단하 2

현행 감제

계 60 55

구분
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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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면 헌관 및 제물을 올리는 제관의 숫자는 대폭 늘어났고, 국왕이나 황제의 측근에서 수행하는 

인원은 대폭 축소되었다. 헌관과 제물을 올리는 제관의 숫자가 4배로 늘어난 것은 사직단의 네 신위(태사, 

후토, 태직, 후직)에 각각의 인원을 배치한 때문이며, 이는 제례의 시간을 대폭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는 현행 종묘제례에서 각 신실(神室) 별로 인원을 배치한 것과 동일하다.

4. 사직단 제례의 개선 방안

사직대제는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원형을 점차 회복해 가고 있다. 

처음 사직대제를 복원했을 때에는 제례 자체의 복원에 초점이 두었지만 오늘날에는 제례에 수반되는 음

악, 노래, 무용에까지 그 원형을 찾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사직단 제례가 더욱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갖추

려면 아직까지 개선할 점이 남아 있다.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해 본다.

사직단 제례가 원형을 회복하려면 사직단의 공간을 원형대로 회복하는 것이 제일의 급선무이다. 1910

년 사직단 제례가 폐지된 이후 사직단의 공간은 계속 축소되어 왔고, 지금의 사직단은 사단과 직단을 둘

러싼 두 개의 담, 즉 유( )와 주원(周垣) 안의 공간에서만 원형을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이다. 따라서 원

래 사직단 경역에 있었던 안향청(安享廳)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과 제사 준비를 하는 전사청(典祀廳)을 중

심으로 하는 공간은 매우 협소해져 있을 뿐 아니라 이곳에 건립되어 있던 건물들이나 어도(御道)는 전혀 

복구되지 않았다. 

현재의 상황에서 사직대제를 거행하면 제관들이 재계할 공간이 전혀 없고, 제관들이 이동을 할 때에

도 이동로가 확보되지 않아 관람객들과 동선이 겹쳐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또한 부속 건물이 없기 때

문에 평소에 제례 관련 물품을 보관하거나 제례일 전후에 제수를 준비하고 보관할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

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제례의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다.

사직단 자체의 원형 회복도 필요하다. 원래 사단과 직단의 제단 위에는 오방색인 청색, 백색, 적색, 흑

색, 황색으로 된 흙이 방위별로 덮여 있었지만 현재는 황토로만 덮여 있다. 또한 대한제국의 제도에 근거하

그림4) 『사직서의궤』에 나타나는 사직단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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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주원의 사방으로 나있는 4개의 홍살문이 황색으로 도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사직대제의 제사 날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사직대제는 매년 9월 셋째 일요일에 한 

번씩 거행하며, 이는 조선시대로 치면 추향(秋享)에 가까운 것이다. 현재 사직단 제례와 함께 무형문화재

로 지정된 종묘와 문묘에서 춘향대제와 추향대제를 지내는 것을 고려하면, 사직단 제례도 춘향대제와 추

향대제로 명칭을 고정시키고 정기적으로 거행할 것을 제안한다. 숙종 대부터 고종 대까지 사직단에서 풍

년을 기원하기 위해 지냈던 기곡제(祈穀祭)의 회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한제국이 건설된 이후에는 기

곡제가 환구단에서 거행되었지만 환구단이 회복되지 못한 현재로서는 사직단 기곡제의 부활을 고려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거가출궁이나 거가환궁을 대신하는 어가행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어가행렬은 조선 국

왕의 행렬과 대한제국 황제의 행렬이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격식에 맞는 어가와 호위 체계, 의장물을 갖

추어야 한다. 현행 사직대제가 신주의 제도, 초헌관의 복식, 팔일무(八佚舞) 등에서 대한제국의 제도를 기

준으로 제례를 거행함을 고려하면, 어가행렬도 대한제국 황제의 행렬을 복원하는 것이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사직단의 공간 및 부속 건물이 복원된 후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

다. 앞으로 사직단을 활용하는 행사가 진행된다면 사직단 제례 가운데 가장 간단한 소사에 해당하는 고

유제(告由祭)를 올리고 본 행사에 들어가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그림5)  과거의 사직단 안내도

그림6)  현재의 사직단 안내도(복원예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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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단 복원을 위한 도시적 기획과 전략발제Ⅲ

조경진 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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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단	복원을	위한	도시적	기획과	전략	

Ⅰ. 들어가며

사직단 복원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난 11월 13일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사직단 복원 촉구 결의

안’을 제출하였다. “사직단 복원과 역사성 회복을 통해 우리 역사의 맥을 잇고 민족의 자존감과 정체성

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한다”는 것이 결의안의 발의 취지였다. 내년 

정부 예산에 사직단 복원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예산이 책정되었다 하니, 오랫동안 추진해온 일이 이제야 

가시화될 전망이다. 

사직단 복원은 지난 30여 년 동안 여러 주체들이 추진해왔다. 서울시, 종로구청, 문화재청, 예올 등이 

복원구상 및 계획안을 만들었고, 부분적으로 사직단 정비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사

직단 복원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직단의 복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하는 일이

므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광화문광장 등 중요한 도시프로젝트는 구

상이 마련된 후 시민의식이 바뀌면서 사업아 시행되는데 2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제 사직단 복원 

프로젝트의 분위기는 성숙되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창경궁과 종묘 옛길이 복원 중이고 북촌, 서촌지역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의 고유한 

역사문화 환경의 재발견은 문화소비 욕구의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유독 시민의 관심을 덜 받아온 사직단

이 관심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것은 향후 과제일 것이다. 사직단 복원은 단지 제례공간을 복원한다는 차

원을 넘어서 도심 역사문화 환경을 재편하는 기획이기에 도시적 조망이 요구된다. 본 발표는 사직단 복원

을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왜 사직단을 복원해야 하는가의 근원적인 질문에서 출발하여, 도시

적 차원에서 공간재편 구상과 실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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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직단 복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동안 사직단의 복원의 문제는 다른 역사문화환경에 비교하여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아마도 남아있

는 건축물이 별로 없기도 하고, 공간의 성격 상 비워있는 제단의 존재가 잘 인식되지 않는 측면도 있으리

라 추측된다. 또한 사직단의 역사와 장소성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이해가 떨어지는 측면도 존재할 것이며, 

제례라는 행위가 현대의 일상생활과 다소 거리가 멀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사직단은 종묘와 더

불어 조선 왕조의 정신이 투영된 상징적 장소이다. 우리 민족이 공유하던 집단 기억이 담긴 성스러운 공간

이다. 사직단은 조선왕조가 백성과 함께 하늘과 땅을 향해 제사를 드리던 열망이 담긴 장소이다. 사직단

은 우리의 집단 기억이 응축된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의도적으로 이 기억이 파괴되었다. 기억할 

대상과 터전의 소멸은 한 도시를 온전하지 못한 절름발이로 만드는 일이었다. 사직단의 복원은 몇 가지 

차원에서 의미를 지닌다. 첫째로 ‘기억의 터’의 복원은 농경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이 소멸된 현재에 새롭

게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피에르 노라는 장소와 의례, 그리고 상징물을 ‘기억의 터’(liex de 

momoire)라 표현하였고, 이러한 것이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는 농경사회의 생생한 진짜 기억이 근대 산업

사회를 거치면서 관습화되고 제도화되는 기억으로 대치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둘째는 역사적으로 

집단기억의 파괴의 사례들을 많다. 침탈과 전쟁 그리고 테러 등으로 장소를 파괴하면서 거기에 담긴 문화

적 정체성과 기억을 소멸시킨다. 친숙한 사물과 공간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근간이 되는 기억으로 추방

당해 방향감각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잃어버린 공간을 온전히 복원하기고 하고 때로

는 이를 기념하는 공간을 만들기도 한다. 이는 과거를 기억하고 경계하자는 공유의식의 표현이다. 사직단 

복원은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다시 찾고 공동체 기반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의미를 지닌다.    

Ⅲ. 다른 도시들은 어떻게 복원하는가?

다른 도시들은 훼손된 역사문화 환경을 어떻게 복원하는가? 많은 비용이 들고 오랜 기간이 걸리는 일

들을 어떻게 추진할까? 추진 과정의 이견은 어떻게 조정할까?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두 가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 질문의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는 오랜 시간동안 논란 속에 있던 프로이센 황궁(Berlin’s royal palace)의 복원 

공사가 시작되었다. 프로이센 황궁은 15세기에 건립되어 브란덴부르크 제후의 거처로 사용되다 1700년대

부터 1918년까지 프로이센 황실의 궁으로 사용되었으며, 프로이센 제국이 멸망한 뒤로는 미술관으로 사

용되던 곳이다. 이 황궁은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해 상당부분이 파괴되었고, 동독의 공산 정권이 프로이센 

황궁을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비난하면서 1950년 동독 국민들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버렸다. 이렇게 파

괴된 프로이센 황궁의 자리에는 동독 국회의사당인 공화국 궁전(Palast der Republik)이 세워졌다. 그런

데 1990년 독일의 통일 이후 복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많은 논란 끝에 2011년 총 4억 

7800만 유로(약 7237억원) 규모의 예산 승인이 이루어졌고, 2012년 6월부터 복원 기초공사가 시작되었다. 

즉 논의의 시작부터 복원공사의 첫 삽을 뜨기까지 2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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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오랜 기간 동안 복원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왔다. 우선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황궁복원

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2001년 학자들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황궁복원 

캠페인인 ‘슈타트슐로스 베를린 이니셔티브(Stadtschloss Berlin Initiative)’가 시작되었고, 베를린 황궁

의 복원이 단순히 과거 황실공간의 복원 차원이 아닌 독일 시민들의 황궁을 복원하는 것에 있다는 의미

와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까지도 복원을 위한 예산과 관련해 반대의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논의한 과정이 황궁 복원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추진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황궁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건축물 복원과 복원 이후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이 

복원 계획은 시민들의 도시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방향아래 업무에서부터 여가활동까지, 

젊은이부터 노인까지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24시간 열려있는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물리적 건축물 복원

에 있어서는 3면의 파사드에는 당시의 바로크 스타일을 그대로 재현하면서도 슈프리 강을 바라보는 1면은 

현대적 스타일의 재해석을 통해 콘크리트와 유리를 사용한 복원이 이루어진다. 복원 이후 활용을 위한 주

요 내부시설로는 전시 공간, 레스토랑, 극장, 영화관, 대강당, 도서관 등의 조성이 이루어져 시민들의 황궁

을 복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즉 단순히 역사적 건물을 모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 

시점에서 베를린 황궁이 갖는 의미를 재해석하여 베를린 시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

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볼 수 있다. 

역사 문화유산 복원의 또 하나의 사례로는 중국의 건복궁 복원을 들 수 있다. 건복궁은 청나라 전성기

였던 1740년에 자금성 서북쪽에 세워졌으나 1923년 화재로 소실된 채 75년간 방치되어 있었다. 이후 2005

년 홍콩 개발회사의 한룽그룹(Hang Lung Group)의 대표 로니 찬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 ‘중국문물보호

기금’의 기부로 복원됐다. 이때 건복궁 복원에 가장 중심에 있던 로니찬이 중시한 것은 복원의 결과가 아

닌 과정이었다. 그는 관인 고궁박물관과 민인 중국문물보호기금이 협력하는 건복궁 복원의 민관협력 체

계를 구축하였다. 여기서 고궁박물관은 설계와 공사를, 중국문물보호기금은 경영과 소프트파워 부문을 

담당했다. 또한 문화재 복원을 위하여 복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옛 사진, 그림, 문서 등을 아카이빙 하였

으며, 문화재 복원 경험이 풍부한 해외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건복궁 복원을 맡게 된 장인들의 훈련

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민관협력체계로 복원된 건복궁도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건축물의 복원계획에서 외

부는 18세기 양식을 그대로 복원하되, 내부에 한해서는 귀빈을 위한 전시, 리셉션, 회담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된 것이다. 즉, 복원 이후의 활용방식이 논란을 불러온 것이다. 현재 건복궁은 고위관료, 부

호들만 출입할 수 있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초화화 프라이빗클럽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알려지며 많

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건복궁 사례는 18세기 양식을 훌륭히 복원한 것으로 평가받는 문화재의 

물리적 복원도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복원 이후의 활용방식에 대한 구상과 계획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와 가치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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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직단 복원을 위한 노력들, 그리고 복원 전략

종로구 사직동에 위치한 사직단은 재실 공간 및 인왕산 자락의 녹지공간까지 총 55,900㎡의 범위를 포

함한다. 이 부지 내에는 현재 사직단, 한양성곽, 황학정 등의 문화재를 비롯하여 서울시, 종로구청 관할의 

기관건물과 사단법인 황학정 소유의 국궁전수관 등 다양한 건물과 체육시설들이 조성되어있다. 이러한 시

설들은 사직단의 역사적·장소적 맥락과 경관을 훼손하며, ‘사직공원’이 아닌 ‘사직단’으로서의 의미를 

되살리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이러한 사직단의 문제에 대해 모두가 간과해왔던 것은 아니다. 넓게는 서울 도시 차원에

서부터 좁게는 사직단 자체의 보존 문제까지 다양한 고민이 있어왔다. 우선 서울시 차원의 고민을 살펴보

면 2008년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09년 「서울성곽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 2012년 「사대

문안 역사문화도시 관리기본계획」 등에서 도심부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회복을 서울시의 주요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서울성곽 복원과 더불어 사직단의 물리적인 원형복원과 사직대제를 활성

화 시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사직단의 복원과 관련해서는 1985년 서울시의 「서울

사직단 고증조사 및 복원기본계획」부터 2003년 예올의 「서울 사직단 복원 및 환경정비를 위한 제안」 그

리고 2008년 종로구청의 「서울사직단 복원을 위한 기본정비계획」까지 사직단 복원의 필요성과 그 의의

에 대한 계속적인 논의가 있어왔다.

사직단 복원에 대한 계획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1985년 서울시는 『서울사직단 고증조사 및 복

원기본계획』(그림 2)을 수립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원형을 복원하고, 남아있는 유구와 유지를 보존하기 위

해 사직단 지역에 대한 고증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직서 구역(현재 사직동 주민센터, 어린이

도서관 일대)을 포함하는 35008㎡를 절대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이 구역 내의 어린이도서관 및 기타건물

의 철거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과거 재실 구역 및 사직서 구역 관아건물의 복원과 그 주변 환경의 정비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1980년대부터 사직단 원형복원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 사직단 구역내 시설 및 소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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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예올의 『서울 사직단 복원 및 환경정비를 위한 제안』(그림 3)은 배후녹지와의 연결성을 높여 

사직단의 장소성을 회복하며, 제사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도록 영역성을 확보하여 사직단의 체

험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계획안으로는 가장 엄격하며 총체적인 복원을 지향하는 

1안부터 복원의 현실성을 반영한 보다 완화된 3안까지 세 가지의 안을 제시하고 있다. 1안에서는 종로도

서관, 어린이도서관, 황학정, 사직동 관리사무소 등 사직단의 성격과 무관한 시설들을 모두 철거하고, 제실

구역과 사직서 구역의 원형을 복원하여 인왕산 녹지축과 사직단의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복원하는 계획

을 제시하고 있다. 2안은 기타시설 철거에 대한 내용은 1안과 같이 하면서도 제실구역과 사직서 구역의 

복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격식 있는 휴식공간으로 복원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3안은 종로도서

관, 어린이도서관, 황학정 등의 시설들을 존치시키되 해당 건물의 입면을 정비하며, 체육시설이 설치된 기

존 공원영역을 역사적 맥락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세 가지의 안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놀이 및 체육시설이 조성된 ‘사직공원’에서 조선왕실의 제례공간의 의미를 갖는 ‘사직단’

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2)  1985년 서울시 『서울사직단 고증조사 및 복원기본계획』의 복원 계획도

그림3)  2003년 예올 『서울 사직단 복원 및 환경정비를 위한 

제안』의 1안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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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종로구청의 『서울사직단 복원을 위한 기본 정비계획』(그림 4)은 단계별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데, 1단계로 서?동?남측 구역 시설물의 철거 및 외부 원장 복원, 2단계로 재실구역 복원, 3단계로 북측 구

역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사직서 구역과 ?외부 원장을 복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각종 체육시설 및 

동상이 설치되어 있는 공원영역을 우선적으로 비워내고, 최종적으로는 재실구역 및 사직서 구역을 복원

하고 각종 기관의 시설을 모두 이전시켜 사직단의 역사성 및 인왕산 녹지축을 복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와 같이 1985년부터 제시되어온 사직단 복원 계획안들은 성과와 한계를 모두 보여 왔다. 우선 세 계

획안 모두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 등의 기록을 통한 고증과 현재의 훼손 

현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자료화하였다. 특히 1985년 계획안의 경우 이 안을 바탕으로 1987년 사직

단의 일부가 복원되었으며, 2008년 종로구의 계획안을 바탕으로 문화재 지정구역 변경지정과 국가지정문

화재 명칭변경(사직단 정문→대문), 문화재구역 지목변경(공원→사적지)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예올의 경

우 시민단체로서 사직단 복원에 대한 문제점과 의미를 꾸준히 제기하여 왔고, 학계와 시민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으로 2003년 포럼개최 및 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직단 복원의 문제와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1985년 복

원 계획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국궁전수관, 단군성전, 어린이놀이터, 동상 등 사직단과 무관한 시설의 건

설이 이루어져 사직단의 훼손이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철거를 제안한 건물들은 현재까지 계

속 존치되어있다. 또한 세 계획안에서 모두 제시하고 있는 제실 및 사직서 영역의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1987년 이루어진 정비 수준의 복원을 제외하고는 사직단의 역사성을 회복시킬 만한 실질적 복원

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존의 성과마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수립예정에 있는 문화재청의 종합정비계획 등 향후의 사직단 복원계획이 반드시 담아내고, 

실천해야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2003년 예올의 계획안에서 제안하고 있듯 장기적인 계획 틀 속에

서 사직단의 입지적 의미를 담고 있는 녹지축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인왕산과의 연결

성을 가로막고 있는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이전해야 한다. 왕실의 제사를 모시는 종묘에서는 창경궁, 창덕

궁으로부터 주산인 북악산에 이르는 궁궐 축을 중요시되고 있듯이 토지와 곡식의 신에 대한 제사를 모시

는 사직은 사직단에서 우백호인 인왕산으로 이어지는 배후녹지의 복원을 큰 비전으로 삼고 출발하여야 

그림4)  2008년 종로구청 『서울사직단 복원을 위한 기본 정비계획』의 

3단계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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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이처럼 사직단의 입지적 의미를 되살리는 일은 사직단의 원형복원 차원에서 더 나아가 상실된 

사직단 장소의 기억을 회복하고, 한양도성의 가장 중심이 되는 축인 종묘·사직을 복원한다는 중요한 가치

를 갖는다. 김봉렬 교수는 사직단 주변 자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원래의 지형, 인왕산의 경사면을 복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원된 지형에 숲을 만들어야 한다. 불규칙 경

사지 속에 나타나는 정방형 평면의 땅, 울창한 숲 속에 한줄기 길만 뻗어있고 길을 따르다 보면 숲 속의 빈

터가 홀연히 나타난다. 그곳이 사직단이고 신성한 역사의 땅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장기계획은 실행에 까지 20-30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몇 년 내에 사직단 주요 공간을 복원하는 중단

기 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사직단에서 인왕산 능선에 이르는 범위에는 체육시설, 

율곡이이·신사임당 동상, 대한민국 어머니 헌장비, 종로도서관, 단군성전, 경로당, 국궁전수관, 황학정 등

이 위치하고 있고,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 위의 시설들은 각기 다른 주체들이 관할하고 있다. 사직단의 녹

지축을 되살리는 일은 결국 위 시설들의 이전까지 염두에 두어 두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될 것이다. 기

존의 계획안들이 이러한 시설들의 철거를 제안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단순히 철거하여야 할 시설 명을 언

급하는 것에 그치게 되며 현실적인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실행주체들의 협

의체 구성과 더불어 현실적인 이전 부지를 선정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 등의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또

한 존재하는 시설들의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복합시설을 신축하여 주변의 도시기능과 사직단과 

관련되는 컨텐츠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구상해 볼 수 있다.

Ⅴ. 사직단 복원과 관련된 쟁점들 

사직단 복원에는 여러 계획 이슈가 등장하고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한다. 다음은 공

론의 장을 통하여 논의해야 할 쟁점들이다. 첫째, 현재 사직공원과 인근 시설의 활용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는 중요한 이슈이다. 중기계획의 경우, 주민센터, 치안센터, 어린이 도서관 등의 시설의 이전을 위해 

종로구청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이전 부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도 어린이도서관 철거를 대

비하여 대체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하니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장기계획에 포함된 이전 대상

인 종로도서관, 경로당, 국궁전시관 등에 대해서는 현재 이용자의 수요를 적절하게 수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해야 한다. 전체 부지의 복원계획에 사직단의 장소성과 어울릴 수 있는 도서관과 커뮤니티 지원시설 

등 주변 도시기능을 포함하는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도 필요하다. 여기에는 농업과 관련된 사직단의 의미

를 되살리자는 의견을 수용하여 농업문화의 컨텐츠를 담는 공공적 기능도 일부 수용될 수도 있을 것이

다. 현재 일상적인 삶의 지층도 존중하면서 과거의 공간을 복원하는 유연한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는 사직단 복원 이후 활용의 문제이다. 사직단이 복원되면 사직대제의 재현을 위해서 사직제악 등

과 같은 악무의 복원이 필요할 것이다. 사직제는 악·가·무가 결합된 유교 의례의 정수를 담고 있다. 무형

문화유산인 의례를 복원하는 것은 단절된 전통문화를 되살리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1년에 몇 번 제례의

식만 거행하는 것보다 공간의 장소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적극

적으로 구상해 볼 수 있다. 사직단 일대의 공간을 국악, 한국무용의 공연장 및 한국복식을 선보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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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창의적 활용 구상도 복원계획에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셋째는 사직단 복원의 재원 마련의 문제이다. 현재 중기 복원계획에 의한 소요예산은 약 13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예산규모도 종로구청, 서울시 등의 시설 이전 등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전제이다. 나

아가 장기 복원계획을 실현하려면 시설 이전이나 신축, 그리고 숲의 복원 등에 따르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 모든 재원을 국가예산에서만 충당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기업가들의 적극적

인 기부를 통하여 복원이 추진되는 경우를 참조할 만하다.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시민리더십을 바탕으로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것은 이후의 활용 및 운영관리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사직단 일대가 복원되

면 이 공간을 민간과 공공이 파트너십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은 공간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

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초기 기획의 재원마련을 위한 Fund Raising도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다.

넷째는 사직단 복원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만드는 문제이다. 문화재청이 주도를 한다고 하

더라도 서울시, 종로구청, 서울시 교육청 등 여러 주체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사직단 복원의 중요

성을 비추어 보았을 때 국가적인 차원의 추진체계가 요구되기도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여

러 정치적 요인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오히려 여러 주체의 협력의 장을 예올과 같은 민간단체에서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민간이 주도가 되어 복원의 필요성을 대국민에게 홍보하고 기금도 

모으고 민관이 함께하는 가칭 ‘사직단 복원 추진협의회’를 출범하게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V. 나가며

사직단을 복원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문화적 역량을 시험하는 일이다. 잃어버린 역사문화 공간을 회

복하는 것을 넘어서 서울의 원래 지형과 숲을 복원하는 시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현재 서

울시는 서울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사직단 일대가 복원되면 한양도성

길에서 면적인 역사문화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지가 된다. 

사직단 복원은 서울 도심의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공간가치를 제고하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사직단 

일대는 향후 서촌역사문화 지역이 확장되는 거점이 되어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이 개관하면서 확장되고 있

는 경복궁 동측의 문화밀집지역과 북촌 일대와 공간적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인왕

산-종묘-경희궁에 이르는 자연녹지축이 연계될 수 있고, 종묘-경복궁-사직으로 역사축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사직단 복원 과정이 우리 사회 여러 주체가 협력하여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좋은 모델이 되기를 바란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오랜 역사 환경을 복원하는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소중한 기회

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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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직단은 궁궐 종묘와 함께 조선의 수도를 표상하는 ‘도시유산urban heritage’입니다. 그러나 그 영

역이 크게 훼손되었고, 지형과 도시맥락이 단절되었으며, 의례공간으로서의 생명력이 소진되었습니

다. 2003년 6월 재단법인 예올이 '서울 사직단 복원 및 환경정비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주관한 포럼에 토

론자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사직단의 가치와 위상을 함께 공부하고, 회복을 위한 실천대안에 대하여 논

의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다시 재단법인 예올의 주관으로 '사직단, 이대로 좋은가 - 사직단 복원과 활용

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포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직단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다고는 하

나, 2003년 포럼에서 제안된 [서울 사직단 복원 및 환경정비를 위한 제안]이나, 2008년 종로구청에서 수립

한 [서울 사직단 복원을 위한 기본정비계획]에 비추어 보면 사직단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발표 통하여 사직단 일곽의 변천과 성격, 사직단 제례의 위상과 역사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사직단 복원을 위한 도시기획 및 전략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세 분 발표자 선생님의 논지에 동의하면서, 

토론자로서 사직단의 유산가치와 위상회복에 대하여 ‘도시유산’의 관점을 제안합니다.

첫째, 내사산과 서울 한양도성1), 궁궐과 종묘와 사직, 대로와 시전행랑, 물길과 도시조직을 연계하여 

인식해야합니다. 사직단은 육조대로에서 이어진 길의 정점에 인왕의 능선이 멈추어 선 자리, 곧 ‘지형과 

도회의 접점’에 세워진 도시유산입니다. 한편 인왕에서 능선을 따라 내려오다가 사직단을 마주하면, 지형

을 평탄하게 다스리고 그 위에 단을 축조한 비워진 형태가 감동입니다. 사직단의 영역은 ‘인왕의 지형과 

육조거리에서 이어진 도회의 기억’이 회복될 때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서울 한양도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자할 때, 수도의 중심공간과 한양도성의 시각적 관계

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별히 백악을 배경으로 육조대로에서 바라보는 경복궁의 경관과 인왕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사직단의 경관을 회복해야합니다. 사직단 영역에 난립한 건물을 철거하여 ‘의례공간

을 복원하는 일’은 곧 ‘한양도성의 경관 city wall landscape of Seoul을 만들어가는 일’과 조응합니다. 

이는 ‘유적을 장소인문학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유적의 역사적 층위’를 중층적으로 기억하

고 기념하는 ‘역사도시경관 접근방식 historic urban landscape approach’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직단이 ‘영역’과 ‘제례’가 정합하여 진정성을 갖춘 도시유산으로 회복되고, 사직단의 ‘위상’과 ‘생

명력’이 지속되는 도시유산으로 관리되기를 기대합니다. 

1) ‘서울 한양도성’은 사적10호의 명칭이다. 이 글에서는 사적 10호로 지정된 ‘서울 한양도성’ 및 멸실 및 매장구간, 국보1호 숭례문, 보물1호 흥인지문을 아우르는 

‘한성부’의 도시성곽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한다. 전체 길이는 18.675 km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는 ‘Seoul City Wall’라는 영어명칭으로 등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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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화재청장이 경질됐다. 숭례문 부실 복구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한다. 숭례문이 화재를 

당했을 때 국민들의 애통함은 컸다. 숭례문 공사를 마치고 다시 일반에게 공개되었을 때도 많은 관

람객이 찾아왔다. 이런 일들은 문화재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사직단을 복원하려면 국민의 지지를 얻는 일이 중요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복원의 필요성, 사

직단 복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 세계문화유산이 된 종묘와 비교해 

사직단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좋은 전략이다. 국민에게 사직단 복원의 필요성을 묻는다면 대부분 

공감할 것이 확실하다.

오늘 같은 토론회도 사직단 복원을 위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직단

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사직단 복원을 위한 대대적인 서명 운동도 해야 한다. 개인

적으로 사직단이 복원되었을 때 어떤 모습을 갖게 될지 완성도를 만들어 홍보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

는 생각도 해본다. 아직은 힘이 부족해 보이지만 일단 여론이 형성되면 움직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문화재청이 해마다 벌이는 복원 사업의 우선순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사직

단 복원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말은 여러 번 나왔지만 계속 미뤄져 왔기 때문이다. 경복궁 복원 사업은 

2030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장기사업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한 예산 탓이다. 최근 

문화재청의 업무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문화재청의 내년도 예산은 6000억 원 정도라고 

한다. 전체 국가예산에서 0.2%도 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 예산 5조원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적은 액수다.

반면에 문화재청이 수행하는 일은 광범위하다. 문화재청의 상위 기구인 문화재위원회를 보면 9개 분과 

위원회가 있다. 건축문화재, 동산문화재, 사적,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매장문화재, 근대문화재, 민속 문화

재, 세계유산 등이다. 각 분야의 설명을 들어보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문화재청은 ‘소

방적 문화재 관리’라고 자조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소방서가 불이 난 뒤 끄기 위해 출동하듯이 문화재에 

문제가 생기면 처방을 내리는 정도밖에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큰 비용이 소요되는 복원 문제는 우

선순위 밖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문화재청이 진행하는 복원 사업 중에 ‘서울 옛 모습 찾기’라는 프로젝트가 있다. 고궁을 복원하고 서

울 성곽을 회복하는 등의 내용이다. 사직단 복원과도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다. 사직단 복원을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가 됐든, 다른 프로젝트가 됐든 문화재청 사업에 포함되는 일이 중요하다. 일단 중요한 복원 

대상이 된다면 예올이 벌이는 일이 빠르게 진척될 수 있을 것이다.

사직단 복원은 장소가 도심에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을 감안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풍납토성 복원 사업의 경우 1997년 발굴 사업이 이뤄지고 김대중 정부 때 이미 복원을 결정했으나 

지지부진하다. 엄청난 규모의 예산 탓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직단 복원은 풍납토성 복원과는 사정이 다르

다. 지리적으로 경복궁 서촌 등 대표적인 관광 자원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복원을 하더라도 주

변과 연계해 경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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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단은 한성을 구성하는 주요 시설의 하나이며, 한성을 조성할 당시 주례고공기의 좌묘우사(左廟右

社)에서 사(社)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한성의 공간구조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시설이다. 

이러한 물리적인 상징성과 함께 사직대제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사직단의 원형을 회복해야 한다는

데 이견을 갖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사직단 터를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들을 철거하

고, 과거 재실구역과 사직서 등 관아건물을 지속적으로 회복하여 사직단이 갖는 원형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회복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또한 최근의 역사보존정책이 단순

한 시설보존 뿐만아니라 주변지역의 맥락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자연경관을 보호

하는데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왕산을 등지고 자리잡은 사직단의 역사성 회복은 인왕산의 녹지

축 회복을 통한 장소성 회복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물론 이들 점유시설 대부분이 공공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시설이 점유되어 있는 공간을 회복

하는 것 보다는 수월할 수 있으나, 각 시설들의 관리주체가 서로 다르고, 대민시설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

에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기

존 점유시설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터가 갖고 있는 의미를 부각시키고, 경계를 표시하여 영역성을 알리

고 시민과 전문가의 공감대를 끌어내어 단계적으로 회복해나가야 한다. 각 시설의 이전부지와 이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관련부서들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도록 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일 것이다. 

회복방법에 대해서는 사직단이 갖는 제례적 성격과 상징성을 감안할 때 원형을 회복하여 그 의미를 

전승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시된 바와 같이 사직단이 갖는 의미를 살리면서 현대적

으로 재해석하여 회복하는 방법도 열어놓고 공론화를 통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이 지면을 통하여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직단 가는 길도 사직단의 회복대상에 포함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 길은 경복궁 뿐만아니라 조선조의 왕들이 가장 많이 거주했던 창덕궁에서 왕이 사직단 

제례를 위해서 행차했던 공간으로서 도성대지도(서울역사박물관 소장)를 통해 판단할 때 종로, 남대문로, 

돈화문로 등 대로 다음으로 넓은 중로로서 16척(5m) 정도의 폭을 갖는 주요 도로로서 기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확장되어 옛길의 정취를 느끼기는 어렵지만, 길이 갖고 있는 

선형과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옛 가로의 형태를 표시하고, 주변 건축물 및 보행환경을 지속적으

로 가꾸어간다면 사직단의 장소성과 의미가 좀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야만 사직단의 

정면성이 부각되어 도시구조 속에서 사직단이 갖는 위상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옛 지

도와 지적원도를 통해 판단할 때 사직단 길은 인왕산에서 발원하여 백운동천으로 연결되는 옛 물길이 같

이 어우러져 매우 아름다운 풍취와 분위기를 자아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 옛 길과 물길을 같이 고려

하여 회복하는 것은 주변지역의 맥락을 보호하여 결과적으로는 사직단이 갖는 장소성을 회복하는 중요

한 요소 중의 하나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